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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밟고 올라가는 계단들은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

반질반질하게 변해 있었다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계단

을 밟고 쿠폴라까지 올라갔을까? 올라가는 중간중간 옆

으로 뚫린 창으로 플로렌스 시가지가 환히 보인다. 안전을 

위해서인지 모두 유리나 쇠창살이 끼어 있었고, 쇠창살이 

있는 창으로는 시원하게 바람이 들어 오기도 했다. 그렇게 

가끔씩 나오는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기도 하며 우리는 끝

없이 올라갔다. 이미 올라가서 구경을 마치고 내려오는 사

람들도 같은 계단을 이용한다. 누군가 위에서 내려오면 비

켜 서 주어야 하는데 그때 간신히 잠깐 숨을 돌린다. 가다

가 계단이 꺾일 때도 잠시 멈출 수 있었다. 

처음에는 올라가면서 실제로 463개가 맞는지 계단을 세

어 보려고 했다. 하지만 그건 정말 부질없는 일이었다. 숨

이 턱에 닿아 후들거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끌며 올라가는

데 계단이 몇 개냐인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 계

단이 언제 끝날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이자 희망이었다. 

밑에서 따라오는 사람들과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사이

에서 어쩌지도 못하고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겠

다는 자포자기 마음이 들 무렵 드디어 계단이 끝났다. 갑

자기 조그만 방앗간 같은 공간이 나타나면서 그 한 구석에 

마치 옥상으로 올라가는 듯한 작은 계단이 나타났다.‘방

앗간’에는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는데 어떤 육중한 체

구의 아저씨가 붉은 얼굴에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앉아 있었

다. 숨을 몰아 쉬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아저씨 옆

에서는 작은 체구의 부인이 쿠폴라 카탈로그를 가지고 그

의 얼굴에 열심히 부채질을 해 주고 있었다. 너무나 이해가 

되는 상황이었다.

우리는 하늘로 뚫린 것 같은 작은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

갔다. 그리고 115미터 높이의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

당의 꼭대기에 섰다.‘르네상스의 탄생지’,‘중세시대의 아

테네’라고 불렸던 피렌체가 5월의 파란 하늘 아래 360도

의 대 파노라마로 우리를 맞았다. 황금 십자가가 하늘을 

향해 세워져 있는 대리석 첨탑 꼭대기에 올라 선 사람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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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원한 봄을 찾아서 
김효신의 피렌체 여행기 은 모두 숨을 멈추고 눈 앞에 펼쳐진 장관을 말없이 바라 

보았다. R과 나도 대리석 기둥을 따라 둘러져 있는 쇠 난간 

앞에서 손을 꼭 잡고 피렌체를 내려다 보았다. 바람이 불어 

와 머리카락을 마구 흩날렸다.

평평한 분지에 빨간 지붕 중세 건물들이 끝없이 보였다. 

우피찌 미술관, 베키오 궁전, 피티 궁전과 여러 성당들이 곳

곳에 보였고 바로 앞에는‘캄파닐레’라고 부르는 조토의 

종탑이 우뚝 서 있었다. 피렌체는 중세 유럽 무역과 금융의 

중심지였고 당대 최고로 부유한 도시였다. 우리 눈 앞의 피

렌체 풍경은 1982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역사 유산 현장

으로 지정되었으니 우리 눈 끝이 닿는 곳까지 놀라운 역사

와 문화 유산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. 

빨간 지붕 건물들이 끝나는 곳에는 푸르른 토스카나 언

덕들이 보였다. 부드러운 능선에 녹색의 나무들이 자라고 

있었고, 르네상스 풍경화에 꼭 나오는 짙푸른 사이프러스 

나무들을 멀리서도 알아 볼 수 있었다. 언덕들 중간 중간에

는 성당들이 보였다. 눈에 보이는 경치 속에는 어디든 성당

들을 지어 놓았다. 

사람들은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.  풍경을 찍기도 

하고 피렌체 전경을 뒤에 놓고 행복한 순간을 찍기도 했

다. R과 나도 옆 사람에게 부탁해 피렌체 전경과 토스카

나 언덕들이 뒤에 나오도록 한 장 찍었다. 사진을 찍고 나

서 쿠폴라를 다시 한 번 360도로 돌면서 하늘에서 본 피렌

체의 모습을 눈에 꼭꼭 눌러 담았다. 500년 전에 이렇게 

높은 건축물을 지어 올린 이탈리아 사람들이 놀랍기만 했

다. 재력이 뒷받침했고 뛰어난 건축술이 모든 것을 가능케 

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늘 높이 아름다운 꽃의 성당을 지

어 신께 헌정하겠다는 믿음과 헌신이 그 소망의 중심에 있

었을 것이다. 

쿠폴라에서 내려오는 길은 너무 쉬웠다. 어려운 일을 해

냈다는 성취감이 있었고 그 계단의 길이를 알게 되었기에 

심리적인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려가는 길

은 육체적으로도 훨씬 덜 힘들었다. R과 내가 깡총거리면

서 내려와 거의 입구에 다 와 가는데 그제서야 밑에서 새로 

입장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

있는지도 모르고 상기된 표정으로 헉헉거리면서 올라오

고 있었다.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남

은 계단을 마저 내려갔다. 


